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kr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26-02-사무처-04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 2026. 2. 12.(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전송일자 : 2026년 2월 11일(수) 

전송매수 : 총 2매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2.(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1. 배경 및 취지 

-​ 오는 2월 19일(목),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및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임이 사법적으로 

증명되었고, 이에 징역 23년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이제 남은 것은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군인권센터는 선고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과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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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군인권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변호사   

-​ 발언주제 및 발언자 

- 윤석열 선고와 관련한 법원의 시대적 소명: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덕수 재판 선고로 본 12·3 내란 사태의 본질과 형사처벌의 필요성: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단장​

- 내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의 심각성 및 재발방지를 고려한 중형선고 필요성 : 

군인권센터 ​

-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순서는 현장에서 변동될 수 있음  

 

 

 

2026. 2. 11. (수)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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